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36차 전체회의(’20.4.29.)에서 근로자대표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노사정 입장 조정 논의는 향후 간사단회의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그 결정을 유보하였다. 

제37차 전체회의(’20.6.26.)부터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의 계약 및 교섭 실태 논의를 시작하

였다. 위원회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개별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

의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논의는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의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소위 ‘전통’ 특고 종사자가 중심인 노동조합 

중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각 지자체의 설립신고필증을 득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

체교섭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주요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범위는 무엇인지, 단체교섭 과정

에서 분쟁은 주로 어떤 사항에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의 사례 발표를 먼저 청취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입장에서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와 롯데글로벌로지스, 학습지사업주단체인 교육산업협회의 사례 발표

가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 라이더 유니온, 경남대리연대노조,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20.8.21. 개최 예정인 제40차 전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 및 

노동 실태를 조사한 전문가 발제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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